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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적

슬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호발하는 관절중의 하나이며 고연령에서 흔히 볼 수 있는

질환으로 전세계적인 고령화추세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약 25%의

환자가 동통과 관절 운동장애를 동반하고 있다. 골관절염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

나 초자연골과 활액막, 골조직에서 파괴와 재생이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이차적 염증반응의

결과로 동통, 부종,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되는 질환이다.

유발 요인으로는 나이, 외상, 직업, 운동, 성별과 인종, 유전적인 요인, 비만, 식습관, 골 도

등이 알려져 있다.

저자들은 반월상 연골의 아탈구가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.

상 및 방법

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슬관절 동통으로 본원에서 진료 받은 1400명의 환자 중

골절, 인 손상, 급성 반월상 연골파열로 진단된 환자를 제외한 156명을 상으로 성별, 나

이, 내외측 반월상 연골에서의 발생빈도, 반월상 연골 아탈구, 연골 연화증과의 상관관계에

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분석하 다.

결 과

연구 상에 포함된 총 156명중 자기공명 상에서 확인된 연골연화증은 총 74례로 남자에

서 21례(평균나이 54세), 여자 53례(평균나이 53세)의 분포를 보 다. 반월상 연골 아탈구

는 총 74례로 내측 반월상 연골에서 65례(남자 10명 평균나이 57세, 여자 55명 평균나이 57

세), 외측 반월상 연골에서 7례(남자 4명 평균나이 47세, 여자 3명 평균나이 56세), 그리고

양측을 침범한 경우는 총 2례로 남녀 각각 1명의 분포를 보 다. 이중 통계학적 분석을 시행

한 결과를 보면 연골연화증은 나이와 내측반월상연골의 아탈구 정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

보 다(P<0.05). 연골 연화증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반월상 연골 아탈구 정도

로 분석되었다(P<0.05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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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론
반월상 연골 아탈구는 연골 연화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자로서, 즉 퇴행성 변화

의 전구 단계 중 한 인자로 생각되므로 아탈구를 정복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

된다.

색인 단어: 슬관절, 퇴행성관절염, 반월상 연골 아탈구, 연골연화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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